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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변호사에게까지 가해진 경찰의 불법 진압 행위를 규탄한다.

2025. 3. 26. 새벽, 경찰은 전농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의 반출을 시도하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 진압을 감행하였다. 특히, 우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남

주 변호사가 반출과 진압 행위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는 정당한 행위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팔이 비틀리고 땅에 넘어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변호사라는 신분을 밝히

고 위법한 경찰 공권력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와 같

은 폭력이 자행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모임은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

이다.

경찰의 트랙터 강제 반출은 우리 모임이 밝혔듯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김남주 변호사가 단지 법적 

근거를 질의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팔이 비틀리고, 

땅에 넘어져 약 30분간 부당하게 감금되었다. 이후 자하문로에서도 김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묻자 경찰은 그를 다시 한 번 넘어뜨렸고, 이로 인해 둔부에 타박상을 입고 손

가락에 찰과상을 입는 등 추가적인 부상을 당하였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

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위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명의 변호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

손하는 사안이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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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권리이다. 이에 대해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찰의 태도는 법치국가

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경찰 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경찰은 법적 근거 

없이 트랙터를 강제로 반출한 조치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이번 사태로 인

해 부상을 입은 김남주 변호사 및 모든 시민에 대해 충분한 치료의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이번 불법 진압을 지시하고 실행한 모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의 물리력 행

사 및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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